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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최근 골프와 관련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서로 다른 3가지 기사

가 있다.

 

1. ‘이완, 아내 이보미 ‘□□’ 데뷔하나 . . . “남편, 내 플레이 잘 알고 골프실력도 뛰어나”

<출처: 뉴스인사이드 2020.08.03>

2. 영화배우 A “골프장 갑질? 황당 억울” vs □□ “큰 소리로 질타”

<출처: 동아일보 2020.07.23>

3. ‘□□ 고용보험 도입 후폭풍…”벌써 이탈 조짐, 20% 그만둘 것”’

<출처: 한국경제 2020.07.25>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바로 ‘캐디’다.

 

첫 번째 기사는 ‘누구나 캐디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다.

 

영화배우 김태희의 동생 이완과 결혼한 것으로 더 유명한 이보미 선수는 J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

수로서 KLPGA 4승, JLPGA 21승 통산 25승을 기록한 골프선수이다.

 

2020년 08월 09일 경주시 블루원 디아너스 C.C에서 열린 이벤트 대회인 박인비 인비테이셔날 대회에

서 이보미의 남편인 배우 이완이 아내의 골프백을 매고 캐디를 했다.

 

이보미의 캐디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이완에게 부탁한 것으

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이완은 캐디 경험은 없지만, 골프 실력이 70~80타대의 수준급 실력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골프교실]골프장 경기도우미 ‘캐디’ 완벽 분석_프롤로
그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등록 2020.08.25 13:06:22

https://www.tfmedia.co.kr/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A%B9%80%EB%8C%80%EC%A4%91+%28%EC%A3%BC%29%EA%B3%A8%ED%94%84%EC%95%A4+%EA%B3%B5%EB%8F%99%EB%8C%80%ED%91%9C


2020. 9. 17.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_print.html?no=90670 2/5

물론, 이 경기가 정식경기가 아닌 이벤트 경기였고, 이보미의 캐디가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완이

캐디를 할 수 있었다.

 

이완이 프로 선수의 골프백을 매고, 클럽을 전달하고, 그린의 경사를 읽고 조언까지 해 줄 수 있는 실력

이 있기 때문에 캐디가 될 수 있었다.

 

이번 경기에 이완이 바로 ‘프로 캐디(일명, 투어 캐디)’로 활동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유명 프로 선수의

지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캐디를 하는 경우가 이벤트성으로 있어왔다.

 

 

이완이 프로캐디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완이 프로캐디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번째 기사는 캐디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기사로 나와서 사회

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영화배우의 주장처럼 ‘당시 캐디의 행동이 비매너적이었고, 고객으로서 잘못된 부분

을 말했으며, 캐디가 느려 터졌다고 구박을 했다’ VS 캐디의 주장처럼 ‘해당 배우가 코스마다 사진을 찍

었고,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진행이 늦어졌으며, 코스 진행을 유도하던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치며 질타

하며 갑질했다.

▲ 2013년 마스터즈 파 3 컨테스트(the Masters Par 3 Contest)에서 로리 맥릴로이(Rory McIlroy)의 캐디를 하고 있는 전 세

계여자테니스 No.1 캐롤리네 브즈니아키(Caroline Wozniacki) [출처: golfdig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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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배우의 주장이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4명대 1명.

 

지인들끼리 같이 온 4인을 서비스해야 하는 1명의 캐디가 고객들을 상대로 구박을 하고, 악의적 이야

기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다.

 

캐디는 항상 약자다. 고객의 도가 넘는 행동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하고, 고객이 무시하는 말과 행동에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하며, 전문가로서 캐디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캐디와 관련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캐디가 하는 일에 대한 상호간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기사는 캐디라는 직업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캐디와 골프장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 가를 이해

해야만, 왜 캐디와 골프장이 반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캐디는 특수고용직으로 4대보험 대상자도 아니었으며, 캐디 스스로도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 했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전적 문제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그린피와 카트피

는 골프장에게 지불하지만, 캐디피는 캐디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돈이다.

 

캐디는 1라운드에 12만원~15만원의 캐디피를 받는다.

 

캐디피 이외에 받는 돈을 오버피라고 하는데, 오버피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보통 캐디는 하루에 2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하루 25만원 정도로 1달간 4일 휴

식을 취한 경우 약 600만원~7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2020. 9. 17.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_print.html?no=90670 4/5

 

이렇게 현금으로 벌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던 것에서,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내

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약 30% 가까운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은 지금까지 캐디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캐디를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

가에 대한 딜레마를 갖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캐디의 수가 정확히 몇 명이고, 캐디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되는

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골프장은 캐디가 부족하지만, 캐디를 가르치는 것에 인색하였고, 캐디는 고수익 전문직이지만, 특수고

용직이라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골퍼는 캐디피를 줘야 한다는 것만 알았

지, 정확히 캐디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캐디는 고수익 전문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이지만, 의외로 캐디에 관해서 모

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에 필자는 연재를 통해서 캐디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연재 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0.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1.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2.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3.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4.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프로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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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현재: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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